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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TS CONT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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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선교 현장 소식
· 우간다 소식과 감사할 일
1. 8월에는 수도 캄팔라를 중심한 바간다 (Baganda)부족과 정부간의 갈등으로 겉잡을 수 없는 소요사태가 생기면서 이틀 동안 21명이 사망하고 수 많은 사람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신학교 주변에도 하루 종일 총소리가 그치지 않은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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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OYCE NAMUTEBI

SCREENING of persons
arrested during the recent

riots in Kampala is underway
and the innocent will be
released, internal affairs state
minister Matia Kasaija said
vesterday,

“Those found to have no con
nection whatsoever with the
riots will be released,” he told
Parliament.

He was responding to a
Tequest by the Kabarole dis-
frict Woman MP, Margaret
Muhanga, to help trace 16-
Year-old Hope Stephen from
Humura village in Burahya

cy.
She said Stephen is believed
V:g Ve been rounded 3 }l,n
riots in Kam and his
Whereabouts are ung




최근 우간다 남서부를 중심으로 신종 플루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비교적 해외 여행이 잦지 않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심각하지 않았으나 한 학교를 중심으로 수백병이 동시에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3. 음악학교 강의를 위해 온 이보렴 자매가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적응기에는 원인모를 복통, 게스트 하우스의 터줏 대감인 바퀴 벌레, 도마뱀, 쥐 들과의 기싸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번은 자기들 영토를 침범 당한 쥐 4마리가 한꺼번에 자매의 침소를 습격하는 긴급사태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여유있게 게스트 하우스의 주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온나라 선교부 (MEN-Mission to Every Nation)와 개혁 신학교 (RTC-Reformed Theological College)
1. 짧은 중간 방학을 마친 신학교는 다시 학업과 영성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는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등 교리 과목을, 아내는 영어가 서툰 르완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영어 특별 과정의 책임을 맡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요사태로 르완다 학생들의 복귀가 다소 늦어지긴 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2. 한편, 매주 토요일 마다 진행되는 [지방 목회자 훈련원]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당을 섬기던 학생 한 명(존 카얀자)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영적인 싸움이 심합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요. 
3. 선교부 총회; 매년 정기적으로 모이는 온나라 선교부 정기 총회가 안식년 가정을 제외한 6가정, 12명의 선교사들이 모여 개최되었습니다.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고 선교부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고 조직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 졌습니다. 뽑힌 일군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요. 
4. 신학교 담장 부분 공사; 그동안 학교 정문 옆 담장의 함석들이 낡고 넘어져 보기에 흉하였습니다. 예산 관계로 부분적으로만 보수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아쉬웠지만 잘 마쳤습니다. 전체 담장 보수 공사에 필요한 예산 (약 $ 7,000~8,000)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 [image: image3.jpg]


가족 소식
최승암 선교사; 4년째 선교부 대표를 맡고 있는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선교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은 선교사들과 함께 하는 운동 덕분에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성도님이 보내준 관절약으로 상태의 호전과 더불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박주리 선교사; 한 동안 팔저림 때문에 고생했던 박 선교사는 본인의 끈질긴 스트레칭 체조와 자세 교정 운동으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빈대 및 정체불명의 벌레에 계속 물리는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빈대잡이 작업이 만만치 않군요. 독한 농약에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빈대가 이제 원망의 단계를 벗어나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빈대같이 끝까지 버텨내는 인생을 살아야 겠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예찬; 미국의 대학에 잘 적응해 다니고 있습니다. 럭비부, 재즈밴드, 오케스트라, 도서관 아르바이트, 성경공부 등의 활동들로 활기차고 분주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원; 대학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학교의 찬양 리더, 성경 공부 집회 리더 등을 하면서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의미있게 보내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 함께 선교 전선을 지키고 세우는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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